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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실례                  17-01-27

1984년에 플로 팔래시오 (Flor Palacios)는 온두라스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영어는 한 마디도 못하는 중남미 이민자로써 시간당 $3.35의 임금을 받으면서 칼스 주니어 (Carl’s Jr.)라는  패스트 푸드 매점에서 살라드를 준비하는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채나 썰고 허드랫 일을 하던 그가 28년을 한 패스트 푸드 매점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전국 적인 체임점이 된 그 회사에서 고위급 간부가 되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성공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에 큰 힘을 더해준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임명된 앤디 퍼즈더 (Andy Puzd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팔레시오씨를 야채를 써는 말단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대 회사의 간부직원으로 만든 공을 인정받는 퍼즈더씨는 파산의 운명에 처한 칼스 주니어 패스트 푸드 식당을 구해낸 식당 전문 경영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여 실천하려는 시간당 15 달러의 최저임금 제도를 찬성하지 않는 퍼즈더씨는 망해가는 식당체인을 살려낸 경험을 전국적으로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식당은 실경험이 거의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직장입니다.  숙련 공이 아니드래도 식당에 취직을 하면  그런 대로 많은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고객 서비스,  조리술, 업소정리 방법등을 손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케팅 업무를 익힐 수 있습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요식 없체에 취직을 하는 사람은 그 2/3가 일년 내로 임금을 올려 받게 된다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팔래시오씨는 서서히 수집어함도 극복했고 팀워크와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객 관리법을 경험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대학에 가서  사업경영에 관한 학술을 연마했습니다.  2000년도에 경영 실수로 안히여 그가 일하던 요식업 체인은  회사의 가치가 2억 달러나 하락하였고 7억 달러의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험을 떠 안고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퍼즈더 씨였습니다.  그는 비상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회사의 가치를 10억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영성공을 이룩했을 끼요?  그는 “직원에게 투자 하자”는 구호 하에  직원 관리와 처우를 제일로 삼았습니다. “직원을 잘 돌보면 그들은 고객을 잘 섬긴다.  그러면 고객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올려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의 경영철학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원교육과 경영훈련과 세미나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힘 입고 수많은 직원들이 경영 학위를 획득했고  팔래시오씨와 같은 직원이 회사의 중견 간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퍼즈더 씨는 직원 훈련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세 확장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폭증시켰습니다. 풀래시오씨는 그와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의  모기지를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과 칼스 주니어 회사와  앤디 퍼즈더씨와 본인의  열성적인 근무태도의 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할 기회가 도처에 도사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끝
